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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의 요정,
명월관
한국 최초의 근대적 식당과
‘1호 식당경영자’ 안순환을 다룬
맛있는 역사음식웹소설 
(작가 예종석)

2019년 10월 24일 오전 7시 연재 시작
이 작품은 네이버 시리즈 장르소설
카테고리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PC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 http://naver.me/x0mLtLKG
PC버전 : https://series.naver.com/novel/detail.nhn?productNo=4548013&isWebtoonAgreePopUp=true)

한일근대사에 얽힌 한식의 탄생 과정이 실화소재 웹소설로 태어났다
20세기 초 ‘1호 식당 경영자’ 안순환의 인생에는 한일 근대사와 음식사가 모두 녹아있다. 음식문화에 해박한 예종석 작가(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가 자신의 첫 웹소설에서 두 개의 키워드를 흥미로운 실화 스토리로 풀어냈다. 
한일관계가 다시 주목받는 상황에서 실화소재 웹소설 및 르포 전문 기획사 팩트스토리가 최초의 근대적 식당 명월관과 경영자 안순환을 소재로 한 역사음식소설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팩트스토리는 “<망국의 요정, 명월관>은 구한말 조선 왕실의 연회 책임자이자 명월관을 개업한 경영자 안순환을 스토리로 그려냈다”며 “음식문화·음식사에 조예가 깊은 예 작가만이 창작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작품은 10월24일 오전 7시, 콘텐츠플랫폼 ‘네이버 시리즈’의 장르소설 카테고리에서 접할 수 있다. 

망국의 조선, 궁중요리는 어떻게 대중화되었을까
현재 웹소설계에서 대체역사물 등의 역사소설과 음식 소재 소설이 모두 주목받고 있다. 누적 조회수 1천만이 넘는 음식 웹소설이나 수백만 조회수의 역사 웹소설이 여럿 존재한다. 이 작품은 웹소설계의 뜨거운 키워드인 ‘역사’와 ‘음식’을 흥미로운 캐릭터로 모두 잡아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 작품은 무엇보다 역사고증을 위해 예 작가가 방대한 자료 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예폭’이라는 필명으로도 유명한 예 작가는 경영학자로 한양대 경영대 학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경영학자로 연구하는 기간에도,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 국내 여러 매체에서 오랜 기간 음식 관련 글을 써왔다. 예 작가의 음식 칼럼은 과거부터 풍부한 자료 조사, 동서고금의 음식을 어려서부터 직접 먹어본 음식 경험의 폭넓음으로 상찬받아왔다. 예 회장은 안순환과 명월관에 관한 현재까지의 자료 및 1900년대~1920년대 과거 언론 보도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섭렵해, 안순환과 명월관을 매력적인 캐릭터와 공간으로 재구성해냈다.  
가령 안순환이 명월관에서 후이식기주(위스키)와 삼편주(샴페인)는 물론 여송연도 판매했다는 기록에 근거한 묘사는 읽는 재미를 더한다. 과거 조선의 식재료에 대한 묘사를 읽다 보면 ‘당시 조선에도 이런 요리가 있었다니’라고 감탄하며 무릎을 칠 독자가 많을 것 같다. 
예 회장은 “이 소설은 19세기 말 조선왕실의 연회 책임자이자 한국 최초의 근대적 식당인 명월관을 만든 안순환의 삶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며 “명월관과 명월관을 드나든 역사적 인물들에 관한 역사 기록에 철저히 근거하되, 기록과 기록 사이에 비어있는 대화, 인물들의 내면과 심리, 일부 장면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채워 넣었다”라고 밝혔다. 

“황제의 음식과 궁의 향연을 민간에 팔면 환호가 일어나지 않을까?”

역사책에 등장하는 의친왕 이강공이 가장 지체가 높은 단골손님이었고, 윤 황후 아버지 윤택영 부원군, 철종 사위 박영효, 민 충정공 동생이자 주불 공사를 역임한 민영찬, 이왕직 장관을 역임한 민병석, 흥선대원군의 외손자이자 고종의 조카인 조남승 등도 자주 들렸다던 조선 최초의 근대적 식당 명월관은 안순환의 기막힌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됐다. 1905년 조선 초대통감으로 부임했던 이토 히로부미는 통감이 되기 전부터도 조선 땅만 밟으면 명월관에 들렀다. 
- 2화 ‘궁중요리를 대중에 허하라’ 중

둘째 한일근대 역사를 다룬 시의성이다. 지금의 세종로 자리에 있던 명월관(현 일민미술관 자리)은 그저 식당이 아니었다. 식민지 조선의 정, 관, 재계 인사들이 만나 사회적 이슈를 논하던 일종의 포럼이나 컨퍼런스의 역할도 했다. 술과 음식을 매개로 한 일종의 ‘네트워킹 세션’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심지어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같은 날 명월관을 방문해 각자 다른 별실에서 술과 음식을 들며 국사를 논했다.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체결을 주도한 친일파와 일본 관료·군인들이 명월관에서 축하 파티를 했다는 기록에 근거한 장면 묘사는 한편 씁쓸하며 한편 흥미롭다. 고종망명작전도 명월관 술자리에서 은밀히 논의됐다. 
 
근대 한식을 발명한 1호 식당 경영자와 술집경영자 송병준의 경쟁
그렇다고 이 작품이 밋밋한 역사교양서는 전혀 아니다. 이 작품은 캐릭터의 향연이라는 점이 세 번째로 주목받을만하다. 예 작가는 안순환과 고종, 송병준 등 실존 인물들을 맛깔스러운 캐릭터로 창조하여, 웹소설로서의 문학적 재미를 구현했다. 
안순환과 명월관에 관한 연구자료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 기록에서 인간 안순환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음식과 역사에 모두 정통한 예 회장이 기록과 기록 사이의 내면을 ‘개연성 있는 상상력’으로 채워 넣은 결과, 희미한 기록으로만 존재해온 안순환이 소설적으로 매력적인 캐릭터로 태어났다. 안순환은 음식역사에서 최초로 상호, 즉 브랜드를 돈 받고 판 인물이었다. 이 작품 속의 안순환은 혁신적인 경영자이자 생존력 강한 생활인이다. 
대중에게 친일파로 단편적으로 인식되는 송병준이 일본 군대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일본식 요정을 경영했던 안순환의 요식업 경쟁자였다는 면모도 흥미를 자아낸다. 안순환과 함께 메뉴를 개발한 반감과 숙수들은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했으나 이 작품으로 역사의 조연으로 독자들 눈앞에 등장한다. 실제 요리사 인맥이 넓고 그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예 작가만이 할 수 있는 캐릭터 묘사다. 
‘고종 냉면’이나 ‘스위스 열구자탕’ 등 요리 속 스토리를 찾아 읽는 재미도 작지 않다. 미식가들이 좋아할 요소다. 현재 웹소설 플랫폼에는 대체역사소설이나 요리소재소설이 적지 않게 있으나, 이 작품처럼 역사 속의 음식, 음식의 역사를 정통으로 다룬 웹소설은 찾기 어렵다. 근대적 한상차림을 개발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안순환 주변 숙수들의 논쟁 등이 한국 음식사의 흥미로운 한 장면으로 펼쳐진다. 

종이책 저자·학자가 종이책과 다른 웹소설의 독특한 호흡감 구현
음식 칼럼니스트와 경영학 저술가로서 맛깔스러운 필력으로 유명했던 예 작가는 이번 작품을 집필하기 위해 별도로 웹소설의 챕터 구성과 문장 리듬감을 공부해 웹소설 글쓰기를 구사했다. <망국의 요정, 명월관>은 감각 있는 2049 독자층에게 다가가기 위해 웹소설의 리듬감을 구현했다. 웹소설이라는 매체 특성을 반영하여 빠른 호흡감과 직관적인 서술이 돋보인다. 이 작품은 국내 대표적인 스토리 콘텐츠 플랫폼인 네이버 시리즈에서 볼 수 있다. 
팩트스토리는 “풍부한 취재에 기반한 고급 실화 웹소설은 판타지나 로맨스와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며 “예 작가의 이번 작품은 기념비적인 역사음식 웹소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 예종석
음식전문 작가. 제1회 푸드필름 페스티벌 집행위원장, 한국소믈리에협회 이사 등 다수의 음식관련 직무 역임. 본업은 경영학자로, 한양대 경영대학장을 지냈다.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 나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역임.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중소기업벤처부 심의평가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밥집, 예 교수의 먹고 사는 즐거움>, <활명수 100년 성장의 비밀>, 네이버시리즈 이북 <노블레스 오블리주(세상을 비추는 기부의 역사)> 저자. 

공동기획 팩트스토리
팩트스토리는 철저히 사실취재에 기반한 르포, 전기 등의 정통 논픽션 및 일부 가공의 요소를 섞은 실화소재 웹소설 등 두 종류의 실화를 기획․제작하는 웹소설 기획사다. 2018년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을 다룬 르포 <악의 해석자>(종이책 제목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알마출판사))를 카카오페이지에 연재하였고 영화, 드라마 판권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SBS 스토리웍스와 <신과함께>의 제작사인 리얼라이즈픽쳐스에서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 중이다. 2019년 실화소재 웹소설 <스캔들, 도시의 연인>, <하드보일드 K스타>를 카카오페이지에 공개했다. 다수의 실화 소재 웹소설과 르포를 기획·제작 중이다. 명필름, JK 필름, 영화 <1987>의 김경찬 시나리오 작가 등과 실화 영화 공동취재를 진행했다.  

☞홈페이지 : www.factstory.kr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Factstory.kr/ 

☞팩트스토리 역대 작품 모바일 링크
■악의 해석자 : https://page.kakao.com/home?seriesId=51520389
(종이책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http://www.yes24.com/Product/Goods/64584938?Acode=101 )
■스캔들, 도시의 연인 : https://page.kakao.com/home?seriesId=52765889
■하드보일드 K스타 : https://page.kakao.com/home?seriesId=5296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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